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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화불안과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미치는 향과 효 의식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의 분석을 해 경기도 성남, 안양, 인천, 그리고 서울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인 학생 200명을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6년 5월 2일부터 6월 28일 까지 설문

조사하여 불완  응답 34부를 제외한 166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분석결과 첫째, 가족주의, 노화불안, 노인

연령집단 태도, 효 의식 변인 간의 상 계를 확인하 으며, 변인간의 다 공선성은 VIF 값의 수치를 사용

하여 확인하 다. 둘째, 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화불안,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미치는 향을 확인

하 다. 셋째, 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향에서 효의식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

다. 한 매개효과 유의성 확인을 해 Sobel이 제안한 Sobel Test를 실시하 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

의 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향에서 효 의식의 매개효과 검증을 토 로 핵가족·

고령화 사회의 학생과 노인세  간의 가족주의  효 의식의 함양과 미래에 야기되는 학생의 노화불안 

감소를 한 사회복지개입실천의 필요성을 제언하 다.

■ 중심어 :∣가족주의∣노화불안∣노인연령집단 태도∣효 의식∣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effect that familism recognized by college students has on anxiety 
over aging and elderly group‘s attitude as well as mediation effect of a sense of filial duty. For 
study analysis, 200 college students studying at colleges in Sungnam, Anyang and Incheon in 
Gyeonggido as well as in Seoul were survey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May 2, 2016 
to June 28, 2016. All of 166 responses except for 34 incomplete ones were used for analysis. Firstly, 
analysis result confirmed correlation among familism, anxiety over aging, elderly group‘s attitude 
and variables in sense of filial duty. Multicollinearity between variables were confirmed using VIF 
values. Secondly, the effect that familism recognized by college students has on anxiety over aging 
and elderly group‘s attitude was confirmed. Thirdly, partial mediation effect of a sense of filial duty 
was confirmed in the effect that familism recognized by college students has on anxiety over aging. 
In addition, Sobel Test suggested by Sobel was conducted to verify significance of the mediation 
effect. This study suggests intervention in and practice of social welfare to promote familism and 
a sense of filial duty between college students and elderly generation in this era of nuclear family 
and aging society as well as reduction of anxiety over aging on the part of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verified mediation effect of a sense of filial duty in the effect that familism recognized by 
college students in aging society has on anxiety over aging.

■ keyword :∣Familism∣Anxiety Over Aging∣Elderly Group’s Attitude∣A Sense of Filial Duty∣Medi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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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체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인구구성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재 13.50%, 2020년 

15.70%, 2030년 24.30%, 2040년 32.30%, 2050년 37.40%, 

2060년 40.10%로 측되어 속한 인구 고령화를 유추 

할 수 있다[1]. 뿐만 아니라  출산과 사망률의 감소추

세는 학생의 노인에 한 부양부담감  자신의 노후

에 한 불안을 래하고 있다.  학생의 노후에 한 

노화불안은 김욱의 “ 학생의 노화불안 연구”, 김욱의 

“ 학생의 노인에 한 태도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향”, 장 숙·김진욱의 “ 학생의 노화불안과 효 의식 

연구”에서 이미 보고되었다[2-4]. 고령화사회로 빠르

게 진입하는 사회  상황을 고려한다면 학생이 느끼

는 가족주의, 노화불안과 노인연령집단 태도  효 의

식에 한 학문  심과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노인연령집단 태도와 가치는 그 사회의 정책, 제도, 

인식 등의 반 인 구성에 향을 미치는데, 특히 노

인에 한 태도에서 노인에 한 외모, 사회  역할 등

의 부정  인식의 확산은 노인의 사회문제 확산과 고

령사회로 진입에 있어 사회발 을 해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에서 매우 심각하다[5]. 한정란은 연령집단 

간의 노인에 한 태도 비교연구에서 학생들의 노인

의 외모에 하여 가장 부정 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

하 다[5]. 김미혜의 사회복지 공 학생의 노인에 

한 태도에서는 학생들이 반 으로 노인에 한 부

정  태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 다[6]. 연구

결과는 빠르게 증가 하는 노인인구에 한 학생의 노

인연령집단 태도에 한 부정  인식을 입증하는 것으

로 여겨진다. 따라서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한 정  

인식의 환을 한 학문  연구와 정책반 을 한 필

요성을 언 한다.

한 통사회는 경로효친(敬 孝親)을 요하게 여

겨 노인을 공경하고 섬겨왔다. 특히 가족 구조의 가

족친화 인 가족공동체의 복지와 안녕에 을 두어

왔다. 그러나 사회의 산업화, 핵가족화, 기술 발달 

등의 요인들은 개인 인 차원이 아닌 사회  차원의 가

족주의 방식으로 효의 규범화를 약화 시켜 물질 ·제도

 장치의 침식을 래하 다[7]. 장 숙·김진욱도 

학생들의 노화불안과 효 의식 간의 상 계를 보고하

여 효 의식의 기제로써 작동하는 가족주의 가치 의 감

소는 노화불안을 증가시키는 기제로 보고하 다[4]. 즉, 

학생들의 효 의식의 부재는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한 부정  태도를 경험하게 하여 결국 노인에 한 부

정  인식의 귀결을 측할 수 있으며,  학생의 미래 

노후에 한 두려움으로 미래에 야기 되는 노화불안 기

제로써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효 의식은 노인과 학생

을 포함하는 세  간의 통합과 화합을 돌출시키는 동양

사상의 기제임은 틀림없는 사실 이지만. 사회 학

생의 효 의식의 감소는 노인에 한 부정  인식 문제

로 귀결된다는 에서 고령화 사회의 사회복지정책·실

천 개입 방안에 한 시사 을 제시한다.

노인 공경에 한 유교  사상은 개인의 존엄과 개인

주의 가치 과 혼재 되면서 세  간의 갈등 발과 노

인에 한 부정  인식  노화에 한 부정  시각으

로 귀결은 물론이며, 노화불안은 노인에 한 태도와 

행 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보고된 선행연구

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4]. 즉, 음지향 인 

사회를 살아가는 학생의 노인에 한 편견과 효 의

식 배제를 측할 수 있어 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

의, 노화불안, 노인연령집단 태도, 효 의식 간의 연구는 

고령화 사회 진입 시 에서 연구의 설득력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의 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와 노화불안  노인연령집단 태도 간의 계

에서 효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는 것이다. 한 연

구결과를 토 로 학생의 노화불안 해소  고령화 사

회에서 학생과 노인 세  간의 사회통합을 한 노인

에 한 정  인식 지향은 물론이며, 성공 인 노후 

설계 진과 효 의식 제고방안  향후 효과 인 정책

방안 모색과 고령화사회를 비할 수 있는 기 자료 

제공과 후속연구 제언을 연구의 목 으로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대학생이 인식하는 노화불안
노화불안은 신체·심리정서·사회 으로 늙어가는 것

에 한 두려움. 즉, 생애주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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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으로 재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쁘게 보

여야 하는 것과 건강한 신체  기능을 유지 하여 건강

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나타내는 신체  

노화에 한 불안이다. 그리고 나이 들어감에 따라 심

리·정서 으로 축되어 느끼는 심리  노화에 한 불

안을 느끼는 노화불안과 가정 내의 역할 상실, 노동시

장에서 역할 상실 등의 사회  역할의 감소에 한 두

려움을 느끼는 사회  노화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미래

에 야기되는 노화에 하여 느끼는 불안을 의미한다[8]. 

노화불안은 노화나 질병 등의 요인에 의해 죽음에 도달

하는 불안도 포함한다. 그 다고 노화불안의 부정 인 

측면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화에 한 노인 뿐 만 

아니라 청년층· 장년층 등의 상자들이 노인에 한 

태도를 측하도록 하여 개인이 미래에 경험하게 되는 

노화에 한 비와 응을 돕는 정 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학생이 느끼는 노화불안은 부모세 의 모

습에서 미래에 야기되는 자신의 미래를 상하는 불안

감도 측되어 노인에 한 부정  시각 래  미래 

노후생활에 한 두려움도 갖도록 한다는 상반된 견해

는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4]. 한 진숙은 노화는 시

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이 아니라 “생리  약화”로 노화

를 제시하 으며, 생리  약화는 쇠퇴를 래하여 개인

들 성장의 정 에 도달 후 시작되며 개인차를 보인다고 

노화의 개념을 제시하 다[9]. Lasher & Faulkender은 

나이 들어감에 따라 느끼게 되는 ‘노인에 한 두려움

(fear of old people)’, ‘심리  불안정(psychological 

concerns)’, ‘신체  외모에 한 두려움(physical 

appearance)’, 나이 들어감에 따라 배우자  역할 상실 

등에 한 ‘상실에 한 두려움(fear of losses)’을 포함

하는 노화불안 개념을 제시하 다[10]. 

특히 재 노인세 의 자녀에 한 부양의무 기 는 

이 시 와는 다르게 차 감소하고 있으며, 장년층 

 학생의 노후 비에 한 필요성을 수반하여 노화

불안에 따른 심리  불안정을 래하여 학생의 노화

불안 귀결과 사회복지실천 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혜선·한종숙·김정희는 간호 학생의 노인유사체험

은 노인에 한 정  인식은 물론이며 노화불안 완화

에 정 인 기제가 된다는 연구결과를[11] 보고하여 

학생들의 노화불안 감소와 노인세 에 한 정  

인식을 한 설득력을 갖는다.

노화불안에 한 개념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한 

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노인에 되는 것에 

한 두려움, 심리 인 불안정, 노화에 따른 외모에 

한 걱정, 역할 상실에 한 두려움의 Lasher & 

Faulkender의 네 가지 하 요인을 학생이 인식하는 

노화불안 정의로 사용하 다.

2. 대학생의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대한 인식
Allport는 어떤 특정한 상에 한 느낌을 감정  요

소로 보았으며, 그러한 상들에 하여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한 행동  요소, 그리고 특정한 

상에 한 사회구성원들이 갖게 되는 지식과 신념의 

인지  요소 세 가지를 구성요소로 하여 태도의 개념  

정의를 제시하 다[12]. 태도는 개인들 스스로 평가하

는 주 인 것으로 사람, 상의 속성에 한 정과 

부정의 연속선상에 치하는 것으로 설명된다[13]. 

정 인 평가에서 부터 부정 인 평가까지의 연속선상

에 치하여 태도를 측정하는 연구들은 정과 부정

인 양극단을 연속선 에서 주어진 상을 평가하도록 

하는 의미분화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ing)를 

사용하고 있지만. 태도를 측정함에 있어 인간의 심리

인 상태를 반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13]. 학생의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한 정 인 태도 인식은 학생의 노화에 

한 올바른 인식과 미래에 야기되는 노화불안에 한 

정 인 수용을 갖도록 하여 성공 인 노후를 비 할 

수 있는 기제가 된다.

안병운·이주일은 노인과 동거하는 학생들은 노인

에 한 정 인 태도를 보이며, 한 노인유사체험교

육을 경험한 학생들은 노인에 한 정 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여[14] 노인유사체험교육과 일상생활

에서 노인과 함께하는 빈번한 경험의 요성을 시사하

다. 한정란의 연구에서도 조부모와 자주 만나 친 한 

계를 형성할수록 노인에 한 정 인 태도를 보이

며 이러한 태도는 가정에서의 경험하는 태도에서 부터 

시작한다고 하 다[13]. 핵가족 가족구조에 따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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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 조부모와의 정 인 경험의 기회를 갖도록 제언

하 다. 그리고 한정란·김귀자의 연구에서도 조부모와 

자녀의 계에서 친 한 계 형성은 노인에 한 정

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 다[14]. 한 김욱의 한

국과 미국 학생의 노인에 한 지식  태도 연구에

서 노인에 한 심리  지식과 가족에 한 지식은 노

인에 한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

고하 다[2]. 특히 한국의 도시 학생들 보다는 농어

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노인에 한 정 인 태도

를 보이는 연구결과는 학생들의 노인과 바람직한 생

활경험의 출발을 제한다고 하 다. 이 숙·박경란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노년학 교육을 통해 노인에 

한 부정 인 태도가 정 인 태도로 변화된다는 연구

결과의 보고는[15] 음지향주의 사회에서 노인에 한 

부정  인식의 환으로써 학생들에 한 노년학 교

육의 요성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한 학생들의 정 인 인식은 노인과 자주 만나는 

경험을 토 로 형성됨을 측할 수 있다. 사회의 

핵가족 구조에서 노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인을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의식은 학생의 노인과

의 빈번한 만남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는 가능할 것으

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한 학생

의 인식은 한정란의 연령집단에 한 태도 척도문항으

로 구성된 서로 상반된 형용사 20 의 척도 내용을 본 

연구의 학생이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한 인식으로 

정의하여 연구에 사용하 다[16]. 형용사 20 은 “깨끗

하다, 잘생겼다, 세련되다, 건강하다, 침착하다, 유식하

다, 하다, 요하다, 재주가 많다, 남을 잘 믿는다, 

착하다, 부지런하다, 재미있다, 용기가 있다, 불만이 없

다, 책임감이 있다, 명랑하다, 친 하다, 그럽다, 정직

하다” 이다.

3. 가족주의
가족구성원으로서 개인이 가족을 상으로 갖게 되

는 생각, 자세, 헌신의 정도와 개인의 가족에 한 가치

을 가족주의로 본다. Esping-Anderson은 가족구성

원의 욕구가 충족 되도록 하는 가족복지 차원에서 가족

이 책임지도록 하는 철학  사상에 기반을 둔 가족주의

(familialism)를 설명하 다[17]. 윤홍식은 Esping-Anderson

의 가족주의(familialism)를 여성의 돌  역할과 부양의

무의 경제  역할을 수행하는 남성의 역할과 구분하는 

가정 내 성별분업을 제한 경제  의존 시각의 성별 

역할에 따른 가족주의 근으로 해석하 다[18]. 가족

에 한 이해를 우선하고 가족 내 성별 분업을 제하

지 않는 가족주의(familism)개념과는 구분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가족주의 가치 은 가족구성원 개인이 가

족을 상으로 갖는 가치 으로 오랜 동안 사회 속에서 

인간 계의 규범으로 녹아 있는 가족 심 집합주의의 

규범원리로써 사회구성원들 삶의 속에서 기본  가치

를 형성하는 이념이다[19]. 

한 김원식은 개인은 언제나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가족 간의 

계를 요시하는 삶의 방식으로 규정 하여 가족주의 개

념을 제시하 다[20]. 그리고 가족주의는 사회구성원들

이 갖고 있는 신념과 태도를 구성하고 사회구성원들의 

바람직한 사회유형의 조작원리가 되며 행동을 규제하

면서 이끌어 가는 본질 인 사회 원리의 한 부분으로 

정의 하 다. 가족을 구성하는 가정 내의 평화로운 삶

을 시하는 가족 심의 이익을 지향하는 물질  풍요

를 유발하는 힘의 기제로써 가족주의를 제시하 다

[21]. 상술한바와 같이 학자 마다 가족주의를 다르게 정

의 하고 있지만, 가족주의가 갖는 가족구성원들의 행동 

규약으로써 갖는 공통 인 의미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

며 가족구성원들의 행복한 삶의 증진을 목표로 설정하

고 있다는 견해는 여 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측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는 가족을 개인보다 더 

시하고 가족  인간 계를 가족 이외의 사회 계에까

지 의제 (擬制的)으로 확  용하려는 사상이 차 

감소되어 개인주의 성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 이  

시 의 가부장제 구조 사회에서 여성의 남성에게 속 

되는 것과 자녀와 부모간의 계에서 자녀의 부모에 

한 효를 시하는 가족주의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한 

가족주의 의식은 사회의식과 상호 인 계 속에서 형

성되고 변화하고 지속되고 있다[22]. 이 시 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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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와 사회의 가족주의 사상은 확 가족 구조에

서 핵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치 의 변화와 함께 

가족주의의 개인주의화에 향을 주었다. 정순돌·정주

희는 산업화  도시화의 향은 가족주의 가치  퇴색 

래와 가족구성원 간의 권 인 이  세 의 구도 보

다는 수평 인 구도로 환하고 있어 웃어른과 부모에 

한 공경보다는 무 심 등의 부정  인식을 래요인

으로 보고하여[23] 가족에 한 정  인식과 가족주

의 가치 에 한 올바른 정립을 시사하 다.

고령화 사회의 노부모에 한 효의 실천은 부양의무

감에서 출발하는 부양문제의 발생과 이에 따른 사회 혼

란의 방을 한 사회의 가족사회 윤리, 가족의 

문화, 가족 계 질서의 새로운 정립을 시사한다[24]. 가

족 계의 질서란, 요컨  자녀들의 부모와 윗세 에 

한 인식, 미래의 노부모의 돌 에 한 최소한의 의무

감. 더 나아가 자신의 미래에 직면하는 노화에 한 인

식에 기반을 둔 새로운 가족주의의 정립인 것이다. 바

람직한 가족주의 가치  정립은 차 감소하고 있는 가

족주의 기능 회복을 한 기조를 이루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Bardis의 척도를 Chun, Knight & Yoon이 

수정하여 구성한 것을 미애가 번안하여 연구에 용

한 가족주의 개념으로 개인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갖

고 있는 가족에 한 생각이나 자세, 헌신 등의 가치

을 가족주의 정의로 사용하 다[25][39].

4. 효 의식
효는 부모나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가짐으로부터 시

작하는 유교  덕목으로 부모-자녀 간의 계로부터 

출발하여 통합성 증진은 물론이며, 계능력의 역량

(ability)이다. 다양하고 변화하는 환경을 찰하는 자녀

는 부모를 공경·존경·지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배려

하면서 변화된 가치를 부모에게 요청하고 내재되어 숨

어 있는 책임감을 겉으로 드러내어 정 인 변화를 이

끌어 완성한다[26]. 효의 범  내에서 효의 출발과 효 

의식 형성은 자명한 사실이다. 효의 범 에 한 효 의

식 범 는 가족, 이웃,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미시체계

의 계를 포함하며 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본

으로 하여 인간의 본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에 있는 돌 의 행 로 연계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사

회의 사회  분 기 근간이 되는 ‘효’이며 ‘효’는 부모나 

집안의 웃어른에 한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포함하는 

가치규범으로 설명된다[4].

효 의식의 기원은 삼국시  이후 고려, 조선의 유교

경 을 통하여 돌 , 심, 존경 등의 행동규범을 기반

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한 제사를 통한 조상에 한 

자손들의 계승의식 의미를 담고 있다[4]. 그리고 부모에 

한 부양의식에 향을 주는 기본 가치이념으로써 

통 으로 자신을 낳아주고 양육을 해 자녀에 하여 

희생과 사랑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해  부모에 한 

자녀의 양과 공경의 의미가 녹아 있는 효심이다. 

한 자신을 낳아  부모 외에 웃어른에 한 존경의 마

음도 포함하는 경로심의 개념으로 설명된다[19][27]. 

즉, 효 의식은 자녀의 부모에 한 부양과 공경을 포함

하여 부모에 한 심리 인 공경과 존경을 나타내는 것

인데. 이러한 사상은 유교의 핵심사상에서 찾을 수 있

다. 한국  문화는 세  간의 계에서 아랫사람이 웃

어른들에게 지켜야할 세  간의 윤리규정으로 은 세

의 도리이자 의무로 규정하여 사회  규범으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 한 가족의 기능에서 가족 간의 정서

 통합을 제공하는 역할에서 가족의 구조는 변화되고 

있지만 여 히 유지되는 사상이다[17]. 정서  통합은 

효 의식을 갖도록 하는 기제로써 한 민족은 효를 조상

에 한 숭배, 부모에 한 효도, 어른을 공경하는 등의 

도리로써 유교문화에서 시작되었다. 효를 행하는 주체

는 자녀, 효의 상은 부모로 제시하여 효를 행하는 자

녀의 입장에서 정의하고 있다[28]. 

효 의식은 , 돌 , 복종, 웃어른에 한 의무를 의

미한다. 한 우리나라는 로부터 모든 인간교육의 으

뜸으로 효를 시하 으며, 효를 사회구성원들의 통치

와 교육의 근간으로 삼아왔을 만큼 효는 사회 깊숙이 

침투되어 있다. 서구에서는 “가족에 한 강력한 심

의 이유는 자신의 자녀들이 따라 할 수 있는 좋은 모델

을 제공한다.”는 입장을 제시하 다. 가정에서 자녀에 

한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가족에 한 강력한 심을 

갖도록 하는 좋은 모델을 제시하는 서구의 가족주의 사

상도 우리나라의 사상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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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한 공경과 존경 심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

고 있는 노인과 학생 세  간의 갈등 해소 방안에 

한 시사 을 다고 본다.

따라서 효 의식은 부모에 한 부양의식에 요한 

향을 주는 기본 가치 이념으로써 우리 삶에서 효 실천

을 한 효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요하며 특

히 학생의 효 의식 고취는 매우 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효 의식을 반 하기에 한 

Gallois의 척도 구성 내용을 효 의식의 정의로 사용하

다. 효 의식은 자녀의 부모에 한 부모님 돌보기, 부모

님 존 , 부모님께 재정보조 하기, 부모님의 말  경청

하기, 부모님 행복하게 만들기, 부모님과 자주 하기

의 여섯 가지이다[25].

Ⅲ. 선행연구 고찰

우리사회의 통  가치를 지배하는 가족주의 가치

은 핵가족 사회의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에서 가치결

정의 기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삶의 가치 아래 삶의 

형성의 요한 시기를 갖는 학생의 가족주의에 한 

학문  연구는 매우 요하다. 뿐 만 아니라 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와 노화불안, 노인연령집단 태도, 효 

의식을 살펴보는 연구는 핵가족 사회의 학생의 고령

화 사회를 바라보는 혜안을 제시한다. 즉, 고령화 사회

의 학생이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한 인식과 미래에 

야기되는 노화불안에 한 학문  심과 연구는 고령

화 사회의 진입을 비하는 사회  상황을 고려한 매우 

요한 사안으로 여겨진다. 특히 자신의 부모와 노인 

 웃어른 세 에 한 정  인식과 학생 자신의 

미래에 야기되는 노화의 정  인식은 매우 요하다. 

따라서 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 노화불안, 노인연

령집단 태도, 효 의식 간의 계 규명은 의미 있는 것으

로 해석되며, 변인 간의 선행연구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와 노화불안 간의 

련 연구를 살펴보면, 김욱의 “ 학생의 노화불안 연

구”에서 학생의 노인에 한 교육경험, 노인 상 

사경험, 노인과 함께 하는 생활경험의 양 등의 노인과 

경험하는 생활경험의 질이 노화불안에 향을 다는 

연구결과를[2] 보고하 다. 학생이 노인과 함께 생활

하는 가족에 한 경험은 미래에 야기되는 노화불안 감

소의 측요인으로 학생의 노화불안에 한 이해와 

해소방안을 한 사회복지정책·실천 함의를 갖는다. 

한 박 숙·조해경은 여고생1)들은 노인과의 계에 

한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감 해소를 한 

노인을 상으로 수행하는 사활동 경험은 노인과의 

원만한 계형성을 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10] 

보고 하 을 뿐만 아니라, 여고생의 신체 외모에 한 

노화불안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보고하 다. 여고생의 

신체  외모에 한 노화불안 해소를 한 가족 내의 

노인에 한 잦은 만남의 경험은 가족주의와 노화불안 

간의 계를 입증 하는 바이다. 장휘숙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신체·외모에 한 걱정과 노인에 한 불안

이 높다는 결과를[30] 보고하여 학생들의 신체  노

화불안에 한 실천  개입에 한 시사 을 주었다. 

그리고 김미혜도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노인에 

한 부정  태도 인식 연구결과를[6] 보고하여 고령화 

사회의 청년층과 노인세  간의 갈등 해소를 한 함의

를 제시하 다. 

둘째, 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와 노인연령집단 

태도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정란의 연구에서 

학생의 노인에 한 태도에서 노인의 외모에 한 부정

인 태도를 연구결과로[5] 보고하 다. 등학교 상

자들은 노인연령집단에 한 정 인 태도를 보여주

었으며, 고학력일수록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한 부정

인 태도를 보이며, 한 노인과의 친 감이 조성될 

때 정 인 태도를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하 다. 노인

과의 친 감 조성은 정 인 가족 계의 선행조건으

로써 세  간의 정  계 형성과 인식을 한 요

한 요소로 여겨진다. 특히 노인의 신체  외모에 한 

부정 인 태도를 보이는 결과에 한 노인과의 친 감 

형성  요성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는 핵가족 구조의 

가족주의 가치  감소에 따른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1) 청년층의 15-24세의 연령을 반 하여 학생과 여고생의 청년층임

을 고려하여 선행연구 고찰에 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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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정  인식 래를 가늠할 수 있다. 한 노인의 사

회  역에 한 태도인식에서 고등학생과 학생 모

두 부정  인식으로 보고되었다. 노인세 와 학생과

의 계에서 갈등 해소를 한 통합 로그램의 개발  

도입 필요와 핵가족 구조의 노인에 한 정  인식 

지향을 한 노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로그램 확

를 제기한다. 백종욱은 학생들의 높은 가족주의 가

치 은 노인에 한 정 인 태도를 갖도록 하며, 노

인에 한 정 인 태도는 부양의무감도 증가시킨다

는 연구결과를[31] 보고하 다. 한 김수 ·손태홍·장

수지·문경주는 학생 집단의 노인 련 지식, 태도, 공

동체 의식을 검증하 는데, 노인 련 교양수업 참여와 

노인  노화를 체험한 상자는 노인연령집단에 한 

정 인 인식을 보인다고 연구결과를[32]보고하 다. 

노인 련 교육의 필요성 시사는 물론이며, 학생의 노

인연령집단 태도에 한 정  인식을 한 사회복지

정책·실천  함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 

고령화사회의 패러다임 속에서 모든 세 의 고령친

화 인 공동체 구축에 한 제언을 하 는데 필자도 이

에 동의하는 바이다.

셋째, 가족주의와 효 의식 간의 연구를 살펴보면, 장

숙·김진욱은 “한국과 일본 학생의 노화불안과 효 

의식 연구”에서 한국의 학생은 나이가 많을수록, 형

제자매 수가 많을수록 효 의식이 높고, 일본은 나이가 

어릴수록 효 의식이 높다는 결과를[4] 보고하 다. 가족

주의를 제한 가족 간의 끈끈한 유 계는 노인에 

한 효 의식 향상을 측하도록 한다. 특히 한국 학생

보다는 일본 학생의 효 의식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일

본의 가족에 한 조기교육의 향으로 여겨지며 효 의

식 강화를 한 가족주의의 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정혜는 기혼자녀들의 높은 효 의식은 가족주

의 가치 의 증진과 부모 부양의 당 성에 한 의식도 

높다는 연구결과를[19] 보고하 다. 특히 도농 간의 효 

의식 차이연구에서 도시보다는 농 의 기혼자녀들의 

효 의식, 가족주의 가치 , 부모 부양 의식이 높다는 연

구결과를 보고하 다. 사회의 핵가족 구조에서 

학생들의 효 의식, 가족주의 가치 에 한 연구의 필

요성을 제시하여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사회에 

시사 을 주었다. 한 배문조·김미성도 학생의 효 

의식 연구에서 남학생은 희생을 효도라고 생각하 으

며, 여학생은 부모에 한 애정, 동정을 효도라고 인식

한다는 연구결과는[33] 이 세 의 통 인 가족주의 

가치 에 잔존해 있는 효의식의 인식으로 여겨진다. 

한 장 숙·김진욱은 한국과 일본 학생의 노화불안과 

효 의식 연구에서 한일 양국 학생들이 체 으로 노

화불안을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는[4] 핵가족 가족

구도에서 효 의식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학생들의 가족주의, 

노화불안, 노인연령집단 태도, 효 의식에 한 인식은 

가족구조가 변화하더라도 윗세 와 자신의 부모에 

하여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로 여겨진다. 한 노인과 

학생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고령화 사회의 노인과 

은 세  간의 통합을 한 심과 학문  근이 필

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가족 심의 노인 돌 이 ‘돌 의 

사회화’로 변화하고 있지만. 여 히 미풍양속의 유교  

사상은 우리생활에 지속되고 있어 극 인 가족복지

정책 반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복지정책은 가

족 내의 개인 뿐 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증진

시키는 기제로 고령화 사회의 노인세 와 학생들 간

의 계에서 사회통합을 한 미시 ·거시  측면의 개

입을 제해야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노인에 한 

부정  인식은 사회발 의 해를 래 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 귀결되어 세  간의 첨 한 갈등 발과 고

령화 사회 진입의 가장 큰 사회  험의 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집단태도에 한 학생의 인

식을 반 하여 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 노화불안, 

효 의식 간의 계를 밝히고자 한다.

Ⅳ.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화불안

과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미치는 향에서 효 의식의 매

개효과를 검증 하는 것이다. 연구목 을 수행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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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노화불안

효 의식

가족주의

통제변인 :  성별, 종교유무, 자원봉사활동 참여 유무

노인연령집단 태도

그림 1. 연구모형

그리고 독립변인은 가족주의 변인이며, 종속변인은 

노화불안(노인에 한 두려움, 심리  불안정, 외모에 

한 걱정, 상실에 한 두려움)과 노인연령집단 태도 

변인으로 설정하 다. 매개변인은 효 의식, 통제변인은 

성별, 종교, 자원 사활동 참여 유무로 설정하 다.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화불안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미치는 향과 효 의식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해 경기도 성남에 소재한 학교 1

곳, 안양에 소재한 학교 1곳, 인천에 소재한 학교 1

곳, 서울에 소재한 학교 1곳에 재학 인 학생 200

명을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6년 5

월 2일부터 6월 28일 까지 설문조사 하 다. 총20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이  불완 응답 34부를 제외한 166

부의 설문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3. 측정도구
3.1 종속변인  
3.1.1 노화불안(Anxiety about Aging)

노화불안은 ‘노인에 한 두려움(fear of old people)’, 

‘외모에 한 걱정(physical appearance)’, ‘심리  불안

정(psychological concerns)’, ‘상실에 한 두려움(fear 

of losses)’의 4개의 하 요인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는 Lasher & Faulkender(1993)의 AAS 척도를 본 

연구에 사용하 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5  척도로 

‘매우 그 다=1’ ‘그 다=2’, ‘보통이다=3’, ‘아니다=4’, 

‘  아니다=5’로 구성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노화

불안이 높은 것으로 해석 한다. 한 역문항(2, 5, 6, 8, 

14, 17, 20)은 역코딩 환 하여 분석에 투입하 다. 원

척도에 한 신뢰도 Cronbach’s ⍺=.82 으며 본 연구

의 Cronbach’s ⍺=.75로 나타났다.

3.1.2 노인연령집단 태도

     (Elderly Age Group Attitudes)

노인연령집단 태도의 척도는 노인 상 뿐 만 아니라 

등학생 이상의 모든 연령을 상으로 우리나라의 정

서와 언어체계에 하도록 개발한 한정란(2004)의 연

령집단에 한 척도2)를 본 연구에 사용하 다.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  아니다=1’, ‘아니다=2’, ‘보통이다

=3’, ‘그 다=4’, ‘매우 그 다=5’의 5  척도로써 정과 

부정 형용사 20 으로 구성되었다. 한 역문항(1, 2, 5, 

8, 9, 10, 13, 14, 16, 18)은 역코딩 환 후 분석에 투입하

다. 원척도 신뢰도 Cronbach’s ⍺=.78, 본 연구의 신

뢰도 Cronbach’s ⍺=.78나타났다.

3.2 매개변인 : 효 의식(Filial Piety)
효 의식 척도는 Gallois 등(1999)의 척도를 본 연구에 

사용하 다. 척도는 ‘ 로 그 지 않다=1’, ‘그 지 않

다=2’, ‘그  그 다=3’, ‘그 다=4’, ‘정말 그 다=5’의 5

 척도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효 의식의 수

가 높을수록 효 가치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원척도 

신뢰도 Cronbach’s ⍺=.80 ∼.85,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86으로 나타났다.

3.3 독립변인 : 가족주의(Familism)
가족주의 척도는 Bardis(1959b)의 척도를 보완 후 

Chun, Knight & Yoon(2007)이 연구에 용한 척도를 

미애가 번안하여 한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간병

인 상으로 연구에 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사용하

2) 기존의 의미분화 척도의 한계를 보완·수정 후 연구에 사용한 한정란

(2004)의 척도를 본 연구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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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척도는 ‘  그 지 않다=0’, ‘그 지 않다=1’, ‘그  

그 다=2’, ‘그 다=3’, ‘매우 그 다=4’의 5  척도의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가 높을수록 가족성이 높

음을 의미한다. 미국 거주 백인 간병인 상 원척도 신

뢰도 Cronbach’s ⍺=.84, 한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간병인 상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8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83으로 

나타났다.

3.4 통제변인 : 인구사회학적 요인
통제변인은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으로 

‘성별’, ‘종교’,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기  외) 자원

사활동 경험 유무’로 설정하 다.

성별은 ‘남성=1’, ‘여성=2’, 종교는 ‘기독교=1’, ‘천주교

=2’, ‘불교=3’, ‘유교=4’, ‘무교=5’로 측정하 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의 자원 사활동 경험 유무는 ‘참여하

다=1’, ‘참여하지 않았다=2’로 측정하 다. 한 회귀분

석을 한 성별, 종교, 노인복지시설 자원 사활동 참여 

유무는 더미변수로 환하여 최종분석3)에 투입하 음

을 밝 둔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해 사용한 분석방

법을 다음과 같이 상술한다. 첫째, SPSS 21.0 을 사용하

여 설문응답자들의 일반  특성 악을 한 기술통계

와 Person 상 계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회귀분석 

에 변인들 간의 다 공선성 확인을 해 공선성 통계

량에 산출된 공차한계와 분산확 지수(VIF)를 확인하

여 다 공선성 문제를 확인하 다. 셋째, 독립변인과 종

속변인 간의 매개변인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 Baron 

& Kenny(1986)의 검증방법을 사용 하 다. 한 매개

효과 경로 분석 확인을 해 Sobel이 제안한 Sobel 

Test를 실시하 다.

3) 본 연구의 표 편차, 왜도, 첨도의 소수  자리의 분석 결과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분석결과 제시.

Ⅴ.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설문응답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의 성별, 종교, 노인

복지시설의 자원 사활동 참여 유무를 [표 1]과 같이 

제시한다.

변수 구분 빈도(N) 구성(%) 표 편차 왜도 첨도

1 남성 33 19.9 - - -여성 133 80.1

2

기독교 48 28.9

1.70 -.16 -1.69
천주교 19 11.4
불교 19 11.4
유교 16 9.6
무교 64 38.6

3 참여 117 70.5 .46 .91 -1.20비 참여 49 29.5
주) 1. 성별,  2. 종교 , 3. 자원봉사활동 참여유무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N=166)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33명(19.9%), 여성 133명

(80.1%)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응답자의 종교를 살펴보면, 기독교 48명(28.9%), 천주

교 19명(11.4%), 불교 19명(11.4%), 유교 16명(9.6%), 무

교 64명(38.6%)으로 무교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

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노인복지시설 자원 사활동 

참여 유무를 살펴보면, 자원 사활동 참여 117명

(70.5%), 자원 사활동 비 참여 49명(29.5%)으로 자원

사활동 참여가 비 참여 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2. 주요 변인의 수준
본 연구의 가족주의, 노화불안, 노인연령집단 태도, 

효 의식 수 을 살펴보면 [표 2]과 같다.

구분
평균
(M)

표 편차
(SD)

최소값
(Min)

최 값
(Max)

왜도 첨도

1 3.19 .52 1.56 4.44 .22 .46
2 2.97 .42 1.20 4.44 -1.57 4.55
3 2.93 .29 2.20 4.00 .19 2.73
4 3.52 .50 2.25 4.67 .16 -.03

주) 1. 가족주의,  2. 노화불안,  3. 노인연령집단 태도,  4. 효 의식

표 2. 가족주의, 노화불안, 노인연령집단 태도, 효 의식
      수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 Vol. 17 No. 2604

가족주의는 5  만 에 체평균 3.19(SD=.52), 최소

값 1.56, 최 값 4.44, 왜도 .22, 첨도 .46의 수 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노화불안은 5  만 에 체평균 

2.97(SD=.42) 최소값 1.20, 최 값 4.44, 왜도 –1.57, 첨

도 4.55 수 을 확인 하 다. 노인연령집단 태도는 5  

만 에 체평균 2.93(SD=.29), 최소값 2.20, 최 값 

4.00, 왜도 .19, 첨도 2.73의 수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효 의식은 5  만 에 체평균 3.52(SD=.50), 최

소값 2.25, 최 값 4.67, 왜도 .16, 첨도 -.03의 수 을 확

인하 다.

3.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변인 간의 상 계를 확인하기 해 상

계 분석(Pe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수행하

으며 [표 3]과 같다. 

1 2 3 4 5 6 7
1 1
2 -.022 1
3 .025 .133 1
4 .152* .203** .100 1
5 .026 .025 -.128 -.196* 1
6 .010 .030 -.264** -.339** .442** 1
7 .380** -.093 .067 .266** -.390** -.321** 1
*p<.05, **p<.01, ***p<.001  
주) 1=성별, 2=종교 유무, 3=자원봉사활동 참여 유무, 4=노인연령집단 
태도, 5=효 의식, 6=가족주의, 7=노화불안

표 3. 변수 간의 상관관계

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와 효 의식에 한 정

 인식 증가는 미래에 야기되는 노화불안을 감소시키

는 계를 보여주었다. 한 학생의 노인연령집단 태

도에 한 부정  인식의 증가는 미래에 야기되는 노화

불안을 증가시키는 상 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가

족주의는 노화불안, 노인연령집단 태도, 효 의식 간의 

계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를 보여주었다. 

가족주의 변인은 노인복지기  자원 사활동 참여 유

무, 노인연령집단 태도, 효 의식과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효 의식은 노인연령

집단 태도 변인과 유의한 상 계를 보여주었다. 변인

들 간의 상 계를 통해 가족주의와 효 의식에 한 

정  인식의 증가는 미래에 야기되는 노화불안 감소

를 한 측과 해결방안을 제시 할 수 있다. 그리고 변

인들 간의 상 계에서 존재하는 다 공선성을 고려

해야한다. 본 연구는 다 공선성을 악하기 해서 유

용하게 사용되는 분산확 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사용하여 다 공선성을 확인하 다. 본 연구

의 VIF값은 3보다 작은 분석결과로 확인되어 다 공선

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단된다.

4. 매개효과 분석
학생들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화불안  노인

연령집단 태도에 미치는 향과 효 의식의 매개효과 검

증은 Baron & Kenny(1986)의 다 회귀분석을 사용하

여 검증하 다.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은 3단계로 수행한다. 1단계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회귀분석 하여 통계  유의성을 확인한다. 2단계는 독

립변인과 종속변인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통계  유

의성을 확인한다. 3단계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

에 독립변인으로 두고 종속변인과 동시에 투입하여 회

귀분석을 수행한다. 회귀분석 결과 2단계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향이 3단계의 회귀분석에서 독립

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향보다 클 때 독립변수-

매개변수-종속변수의 계가 성립되며, 이때 독립변인

의 효과가 ‘0’에 가까울수록 매개효과가 큰 것이며, ‘0’이 

되면 완 매개효과인 것이다. 한 독립변인이 종속변

인에 미치는 효과를 직 효과,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경유하여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간 효과로 제시

되며, 체 인과  총 효과는 간 효과와 직 효과를 

합산한 효과이다.

4.1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화불안에 미치
는 영향과 효 의식의 매개효과

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향과 효 의식의 매개효과 확인을 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모델

1, 모델2, 모델3으로 제시하 다. 

모델1은 가족주의 독립변인과 효 의식 매개변인의 

계를 확인한 모형, 모델 2는 가족주의 독립변인과 노화

불안 종속변인의 계를 확인한 모형이다. 모델 3은 가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화불안과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 : 효 의식의 매개효과 605

구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독립변수  → 매개변수   독립변수 → 종속변수 독립변수, 매개변수 → 종속변수

회귀계수 B(SE) β B(SE) β B(SE) β
성별 .028(.088) .022 .400(.071) .382*** .408(.068) .389***

종교 유무 .015(.073) .015 -.062(.059) -.072 -.058(.056) -.067
자원봉사활동유무 -.017(.081) -.015 -.018(.065) -.019 -.022(.062) -.024

가족주의 .425(.071) .437*** -.267(.058) -.328*** -.154(.060) -.188*
효 의식 - - -.267(.060) -.318**
상수 2.152***(SE=.283) 3.561***(SE=.229) 4.136***(SE=.252)
R² .196 .256 .337

F(sig). 9.829*** 13.826*** 16.269***
*P<.05  **P<.01  ***P<.001
 주)성별, 종교, 자원봉사활동 참여 유무는 더미변수 전환하여 회귀분석 투입.

표 4.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효 의식의 매개효과                          (N=166)

족주의 독립변인, 효 의식 매개변인을 독립변인으로 두

고 노화불안 종속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독립변인, 매

개변인, 종속변인 간의 계에서 매개효과를 확인한 모

형으로 [표 4]와 같다.

모델1의 성별, 종교 유무, 자원 사활동 참여 유무의 

인구사회학  특성 변인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주의(β=.437, p<.001) 독립변인과 

효 의식 매개변인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동시에 분석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의 보여주었으며, 독립변

인의 가족주의는 종속변인인 효 의식을 19.6% 설명하

다. 회귀모형 합도(F값 9.829, p<.001) 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어 Baron & Kenny(1986)의 

제1단계 조건이 충족되었다.

모델2에서 인구사회학  요인의 성별(β=.382, p<.001)

변인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

립변인인 가족주의(β=-.328, p<.001)는 종속변인인 노화

불안과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독립

변인의 가족주의는 종속변인인 노화불안을 25.6%를 설

명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회귀모형 합도(F=13.826, 

p<.001) 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제2단계를 충족하 다. 

모델3에서 성별(β=.389, p<.001)변인만이 노화불안 

변인과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가족주의 변인과 효 의식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두고 종

속변인인 노화불안 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가족주의 변인이 노화불안에 미치는 

향은 β=-.328(p<.001)에서 β=-.188( p<.05)로 감소되었

다. 한 효 의식(β=-.318, p<.01)변인이 노화불안에 미

치는 향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회귀모형 합도(F=16.269, p<.001) 한 통계 으로 유

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독립변인의 가족주의

와 매개변인의 효 의식은 종속변인인 노화불안을 

33.7%를 설명하고 있어 Baron & Kenny(1986)가 제안

한 제3단계의 조건을 충족하 다.

따라서 가족주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노화불안간의 

계에서 효 의식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 다. 가족

주의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향은 β=-.328( p<.001)이

며 효 의식이 노화불안에 미치는 정도는 β=-.318( p<.01)이

다. 그리고 가족주의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향은 β

=-.188(p<.05)로 감소되었으며, 직 효과는 β= -.188이

다. 한 가족주의가 효 의식을 경유하여 노화불안에 

미치는 간 효과는 ‘ .437 × -.318= -.139’이다. 총 인과

 효과는 직 효과(-.188)와 간 효과(-.139)를 합산한 

-.327이다.

4.2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인연령 집단 태
도에 미치는 영향과 효 의식의 매개효과

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미치는 향과 효 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다 회귀분석을 실시

하여 모델1, 모델2, 모델3으로 제시하 다.

모델1은 가족주의 독립변인과 효 의식 매개변인의 

계를 확인한 모형, 모델2는 가족주의 독립변인과 노인

연령집단 태도의 종속변인 간의 계를 확인한 모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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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독립변수 → 매개변수   독립변수 → 종속변수 독립변수, 매개변수 → 종속변수

회귀계수 B(SE) β B(SE) β B(SE) β
성별 .028(.088) .022 .119(.052) .163* .120(.052) .163*

종교 유무 .015(.073) .015 .133(.043) .221** .133(.043) .222**
자원봉사활동유무 -.017(.081) -.015 -.017(.048) -.027 -,018(.048) -.028

가족주의 .425(.071) .437*** -.202(.042) -.354*** -.186(.047) -.325***
효 의식 - - -.038(.047) -.065
상수 2.152***(SE=.283) 3.417***(SE=.167) 3.500***(SE=.195)
R² .196 .187 .190

F(sig). 9.829*** 9.242*** 7.513***
*P<.05  **P<.01  ***P<.001
 주)  성별, 종교, 자원봉사활동 참여 유무는 더미변수 전환하여 회귀분석 투입.

표 5. 대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효 의식의 매개효과                 (N=166)

며, 모델3은 가족주의 독립변인, 효 의식 매개변인을 독

립변인으로 두고 노인연령집단 태도의 종속변인을 동

시에 투입하여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간의 계

에서 효 의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모형으로 [표 5]와 

같다.

모델1에서 성별, 종교 유무, 자원 사활동 참여 유무

의 인구사회학 특성 변인은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

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주의(β=.437, p<.001) 독

립변인과 효 의식 매개변인을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결

과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의 보여주었으며, 독립변인

의 종속변인에 미치는 향에 한 설명력은 19.6%를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회귀모형 합도(F값 9.829, 

p<.001) 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어 

Baron & Kenny(1986)의 제1단계 조건을 충족하 다.

모델2의 인구사회학 특성 변인에서 성별(β=.163, p<.05) 

변인과 종교유무(β=.221, p<.01) 변인은 통계 으로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립변인

인 가족주의는 종속변인인 노인연령집단 태도(β=-.354, 

p<.001)와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 

독립변인의 가족주의는 종속변인의 노인연령집단 태도

에 한 18.7%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회귀모형 합도

(F=9.242, p<.001) 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

내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제2단계를 충족

하 다.

모델3에서 성별(β=.163, p<.05)변인과 종교 유무(β

=.222, p<.01) 변인이 노인연령집단 태도 변인과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가족주의 변인

과 효 의식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두고 종속변인인 노인

연령집단 태도 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 가족주의(β=-.325, p<.001)변인이 노인연령

집단 태도에 미치는 향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계

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주의가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미치는 향은 β=-.354(p<.001)에서 β=-.325(p<.001)로 

감소되었다. 그리고 효 의식(β=-.065) 변인은 노인연령

집단 태도에 미치는 향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

를 보이지 않았다. 회귀모형 합도(F=7.513, p<.001)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독립변

인과 매개변인의 종속변인에 미치는 향에 한 설명

력은 19.0%를 보여주었지만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통계  유의성이 보이지 않아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제3단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가족주의가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미치는 향에서 효 의식의 매개

효과가 없음을 확인하 다.

4. 매개효과 유의성 
효 의식의 매개효과 유의성 확인을 해 Sobel이 제

안한 Sobel Test공식을 사용하여 매개효과 유의성을 

확인하 으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 

Sobel Test 공식 : Z  = 
  




  

     (비표 화 계수)  : 독립변수→매개변수    

     (비표 화 계수)  : 매개변수→종속변수

       : a의 표 오차

       : b의 표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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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bel Test공식을 사용하여 산출된 Z값이 1.9보다 큰 

값을 보이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

구의 경로분석에서 Z값이 3.46의 결과를 보여주어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하 으며 [표 6]과 같다.

path Z P value 매개효과

a→ b→c 3.46 0.0003 부분매개 효과 ○
a→ b→ d - - 매개효과 ×

a : 가족주의
b : 효 의식
c : 노화불안
d : 노인연령집단 태도

표 6. 효 의식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Ⅵ. 결 론

본 연구는 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화불안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미치는 향과 효 의식의 매개

효과 검증을 연구의 목 으로 하 다. 연구결과 가족주

의 변인과 노화불안 간의 계에서 효 의식의 부분매개

효과를 확인하 다. 연구결과를 토 로 학생의 정

인 가족주의 가치  지향과 노화불안 감소  효 의

식 증진을 한 사회복지정책·실천  개입 방안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화불안에 미

치는 향에서 학생의 정 인 가족주의 가치 은 

노화불안 감소를 나타내는 상 계로 나타났다. 김민

희의 학생의 노화불안에 미치는 향에서도 노인에 

한 태도가 정 일수록 노화불안을 덜 느끼며, 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신체(외모)에 한 노화불안이 더 

높다는 결과를[2] 보고하 다. 김욱의 학생의 노화불

안 연구에서도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정 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노인 련 교육 참여자와 자원 사활동 유

경험자는 그 지 않은 상자보다 노화불안을 덜 느끼

는 것으로 보고하 다[2]. 한 장 숙·김진욱도 한일 

학생의 노화불안 비교연구에서 한국은 나이가 어릴

수록, 여학생일수록 노화불안을 더 느끼며, 일본은 인구

사회학 특성 변인과는 유의한 계를 보이지 않았다

는 결과를[4] 보고하 다. 박재숙·성희자의 연구에서도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한 부정 인 태도는 노화불안

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35] 보고하 다. 김미혜도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노인에 한 부정  태도인

식을 연구결과로[6] 보고하 다. 마지막으로 이정희·안

식·윤소정도 학생의 노인과 동거경험 유무는 노화

불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보고하 다[36]. 한 박

숙·조해경의 노인과 다양한 경험을 빈번하게 할수록 

노화불안을 덜 느끼며 노인에 한 정 인 인식을 가

능하게 하며 조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노화불안을 덜 

느낀다는 연구결과를[10] 보고하 다. 선행연구의 결과

는 본 연구의 가족주의와 노화불안 간의 계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둘째, 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미치는 향에서 정 인 가족주의 가치 은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한 정 인 태도를 갖도록 한

다. 백종욱의 학생들의 노인에 한 태도  부양의

식에 한 연구에서 노인에 한 가족주의 가치 의 

정 인 증가는 노인에 한 태도를 증가시켰을 뿐 만 

아니라, 부양의식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31] 보고

하 다. 한 가정 내의 자녀와 노부모 세  간의 인식

의 차이는 노인에 한 부정  태도를 갖도록 한다고 

보고하여 가족주의와 노인연령집단 태도 간의 상

계를 입증하 다[6]. 한 안병운·이주일도 학생들의 

노인유사체험교육 참여 상자는 비참여 상자보다 

노인에 한 정 인 태도를 보이며 한 노인과 동거

하는 학생들도 노인에 한 정 인 태도를 보인다

고 보고하 다[14]. 한 김수 ·손태홍·장수지·문경주

의 연구에서도 노인과 노화에 한 인식 련 학생 

상 교육은 노인과 노화에 한 정  변화는 물론이

며, 세  간 공존을 한 요한 기제임을 보고하 다

[32]. 가족구조는 이 시 의 가족 제도 구도에서의 

가족주의 가치 에 한 정 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

는 기제로 해석된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가

족주의 변인과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한 정·부정  

인식을 확인하 다. 학생들이 경험하는 노인과 동거

경험은 정 인 가치  형성을 하여 노인연령집단 태

도에 한 정 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요한 기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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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 다.

셋째, 학생의 정 인 가족주의 인식은 정 인 

효 의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성용의 

연구에서 가족주의는 개인의 효 행 를 행하게 하는 기

제로써 유의한 계를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 으며

[7], 한 효 행 는 효 의식을 갖게 하는 기제임을 입증

하 다. 그리고 최정혜도 학생의 높은 효 의식을 보

고하 으며[19], 특히 효 의식이 높은 집단은 가족주의

에 한 정 인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여 가족주

의와 효 의식 간의 상 계를 확인하 다. 노년층, 

년층, 청년층 상의 가족주의 가치결정에 요한 향

을 미치는 기제가 된다는 효 의식을 요한 요인으로 

보고하 다. 김태균의 연구에서도 부모-자녀간의 의사

소통의 정 인 계는 청소년의 효 의식을 증가시키

는 요인으로 보고하 다[28]. 부모-자녀 간의 정 인 

의사소통은 학생들의 가족주의에 한 정  인식

의 기제로 작동할 것으로 여겨진다. 제시한바와 같이 

선행연구는 본 연구의 가족주의와 효 의식 간의 정 인 

상 계와 유사한 결과로 보고되어 본 연구 결과를 지

지한다.

넷째, 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 변인과 노화불안 

변인 간의 통계 으로 유의한 계를 확인하 으며, 

한 효 의식의 매개효과를 Baron & Kenny(1986)가 제

안한 3단계의 조건을 사용하여 효 의식의 부분매개효

과를 확인하 다. 한숙정·김효선의 학생의 노화불안 

향 요인 연구에서 노인연령집단에 한 태도, 노인과 

동거 경험, 노인 부양의식, 노인에 한 지식 등이 노화

불안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어[37]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상술한바와 같이 본 연구결과를 토 로 학생들의 

가족주의 가치  증진과 노화불안 감소,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한 정  인식, 효 의식의 지향을 한 사회

복지정책·실천에 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한다.

첫째, 핵가족 가족구조의 변화는 개인주의 성향을 증

가시켜 가족주의에 한 가치 의 감소를 래하고 있

어 사회 변화를 반 한 한 가족주의 가치  정립을 

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개입 방안으로 핵가족의 가족

구조에서 훼손되어지는 가족주의 가치  증진을 한 

가족구성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로그램 개발  보

과 학생의 노인에 한 다양한 경험을 유인하는 방

안을 제언한다. 왜냐하면 노인과 학생 간의 갈등해소

와 효 의식 고무를 함이다.

둘째, 학생들의 미래에 야기되는 노화불안 해소를 

한 사회복지정책·실천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 요컨

, 재 각 학교의 사회복지학과의 ‘생애주기의 자연스

러운 노화 과정’에 한 필수과목을 개설하여 미래에 

야기되는 노화에 한 자연스러운 인식을 갖도록 학교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박 숙·조해경의 노화불안 연구에서 특히 여

고생은 신체  노화에 한 노화불안을 많이 느끼는 연

구결과에서[10] 보여주었듯이 신체  사회  노화 등

에 한 생애주기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을 가능 

하도록 하는 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임인숙

의 연구에서도 외모차별에서 오는 부당한 우와 개인

에 한 외모 기  단의 차별사회는 노화불안 수 를 

높여 다는 연구결과에서[38] 설득력을 갖는다. 노화에 

한 정  인식은 고령화 사회의 노인에 한 정  

인식의 기제가 될 것이다. 한 미래에 야기되는 노화

불안에 한 생애주기의 자연스러운 발달과정에 한 

인식의 귀결은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한 정  인식

은 물론, 학생 스스로 성공  노후를 한 설계도 가

능하게 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사회의 핵가족 

가족구조에 따른 학생들의 가족주의 가치  변화와 

효 의식의 지향과 미래에 야기되는 노화불안 감소를 

한 로그램 개발과 활성화는 당연한 것이다. 속한 

노인인구 증가를 고려한 학생들의 노인에 한 정

 인식을 한 노인과의 경험 확 와 학교육과정의 

필수교양과목 이수 제언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본다. 정혜선·한종숙·김정희의 간호 학생의 노인유사

경험은 노화불안 감소와 노인에 한 정  인식을 갖

도록 한다는 연구결과에서[11] 이미 입증된 바이다. 노

인에 한 부정  태도의 명제는 노화불안을 증가시킨

다는 자명한 사실이다. 부정  태도를 해소하기 한 

학생과 노인 간의 경험  지식 습득을 방송 등의 매

체를 통한 경험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습득되어야 함

을 시사한다. 따라서 재의 방송이나 노인복지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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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원 사활동 참여보다는 노인에 한 정 인 태

도 인식 향상을 한 다양한 개입 방안을 제언한다. 

셋째, 학생의 노화불안 감소와 노인연령집단 태도

에 한 정  인식을 진할 수 있는 노인 련 교육

과 경험을 극 반 한 교육이 필요하다. 속한 노인

인구 증가를 극 반 한 고령화 사회의 생애주기에 따

라 발생되는 다양한 경험에서 특히 노인이 경험하는 노

화에 한 학생의 정  인식을 한 재 시군구에 

소재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극 인 활용이 필요하다

고 본다. 노인과 학생 세  간의 갈등 해소를 한 건

강가정지원센터의 다양한 로그램을 통한 경험 확

를 제언한다. 이러한 경험은 생애주기에 발생하는 노인

연령집단 태도에 한 정  인식을 진할 수 있는 

기제가 될 것이며, 한 로그램 개발  보 은 고령

화 사회의 우선과제로 시행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의 가족구조를 살펴보면, 핵가족 구조

와 노인 가족 구조가 과거의 확 가족 구조보다 지속

으로 증가되고 있는 변화의 추이를 고려한다면, 사회구

성원들의 노인에 한 인식과 노화불안에 한 무 심

의 상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

식의 환을 한 학생들의 가족주의에 토 를 둔 효 

의식의 지향을 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친화 로

그램4)의 확 를 제언한다. 가족친화 로그램의 확 는 

노인과 학생 간의 소통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한 노인과 학생들과의 사회통합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제로 여겨진다. 재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

족친화교육에서는 건강한 가정의 완성을 한 다양한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 히 고령화 사회의 노

인과 학생들 간의 통합을 한 로그램은 미흡한 실

정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의의를 다음과 같이 상

술한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상자는 경기도 성남, 안양, 인

천, 서울에 소재한 학교의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인 

학생을 상자로 편의표집 하 으므로 연구결과에 

한 일반화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향후 

4)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친화 로그램을 시하여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임을 밝 둔다.

연구에서는 표본의 확 와 확률표집을 통한 연구결과

의 일반화가 필요하다.

둘째, 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와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미치는 향에 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고 본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연령집단 태도에 한 부

정  인식과 노화불안의 증가는 학생과 노인세  간

의 통합을 해하는 요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

서 학생과 노인세  간의 부정  인식 해소와 사회통

합을 한 학문  심과 극 인 사회복지실천의 토

를 형성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빠르게 

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사회  상황을 극 

반 한 학생이 인식하는 가족주의가 노화불안에 미

치는 향에서 효 의식의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하여 

학생의 미래에 야기되는 노화불안 감소와 성공  노후 

비를 한 기 자료 제공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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